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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자료
 2021년 9월 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축산경영과 과 장 박홍식(044-201-2331), 사무관 이상훈(2338) / 제공일: 9월 6일(총 4매)

계란 생산기반은 6월말에 평년수준으로 정상화,

코로나19, 추석 수요 증가분을 수입계란으로 보충

[머니투데이 9월 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○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6월말에 평년 수준으로 정상화되어 계란 공급

측면에 문제는 없으며,

-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및 추석 수요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

○ 수요 증가분에 대한 충분한 수입물량 공급으로 가격은 하락세

○ 머니투데이 9월 6일자 4면 <에그머니! ... 수입산 풀어도 안 잡히는

계란값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언론 보도내용

□ 1억개 수입 규모로는 코로나19로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

○ 통계청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산란계는 6,587만 1,000마리로

1년 전보다 905만마리 줄어, 회복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림

○ 공급 측면에 문제가 있고, 9～10월부터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

늘어난 계란 수요를 충당할 것 등을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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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< 1 > “정부는 이달에도 1억개를 수입할 계획이다. 그러나 이정도

규모의 수입으론 계란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.

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일평균 국내 계란 소비량은 현재

4,500만개 이상이다”에 대하여

□ 산란계 사육마릿수 회복으로 일일 계란생산량은 6월말 4,300

만개로 평년 수준을 회복했고, 7월말에는 4,400만개, 8월말에는

4,500만개로 증가하였으나, 현재 과잉이었던 작년 9월(4,638만개)

보다는 일일 약 100만개 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○ 다만, 당초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계란수요가 평년수준으로

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했던 것과 달리,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

상황에서 추석 수요로 인해 계란 수요는 일일 4,500～4,600만개가

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

○ 이에, 정부는 8월 1억개 수준으로 계란 수입량을 확대하여

일일 300만개 이상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며, 수입계란 공급 등에

따라 7.29일 산지가격*이 5,900원대(특란 30개)로 하락하면서,

소비자가격도 지속 하락세**를 보이고 있으므로, 계란 수입으로는

계란 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릅니다.

* 산지가격 : (7.19.주간) 6,118원/30개→ (7.29.) 5,974→ (8.13.) 5,687→ (8.31) 5,519→ (9.3) 5,441

** 소비자가격 : (7.19.주간) 7,451원/30개 → (7.29.) 7,308 → (8.13.) 6,893 →

(8.31) 6,743 → (9.3) 6,6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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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 > “수요는 급증한데 반해 AI로 감소한 산란계 개체수 회복은

더디다. 통계청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국내 산란계는 6,587만

1,000마리로 1년 전보다 905만마리 줄었다. 올 2～3월 재입식된

산란계가 성장하는데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개체 수 회복

까지는 시간이 걸린다”에 대하여

□ 통계청 가축동향조사결과는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

발표하고 있으므로, 6월말 기준 산란계가 6,587만 1,000마리라고

보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,

□ 올 2～3월 재입식된 산란계가 성장하는데 최소 6개월이 소요

되는 만큼 개체수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과

다릅니다.

○ 그간 산란계는 1,696만마리가 살처분되었으나, 지난 12월부터

8월까지 살처분마릿수보다 훨씬 많은 3,466만마리의 산란계

병아리가 기존 생산 가능 양계농가 및 살처분농가에 입식되었고,

산란노계는 1,136만마리가 도태되어 사육마릿수는 이미 빠르게

회복되었습니다.

○ 이에, 작년 12월에 입식된 산란계 병아리와 12～2월 중에 입식된

산란계 중추는 5월중순 이후 이미 계란 생산에 가담하고 있으며,

금년 1～3월에 입식된 병아리는 6～8월 중에 계란 생산을 시작

하였고, 중추농장 및 육계농장 등에 입식되었던 산란계 병아리의

경우 최대 110～120일령까지 성장한 후 산란계 농장에 입식됨에

따라 입식 후 빠르면 30～40일이후 계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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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따라서, 통계청이 발표한 6월 1일 기준 산란계 사육마릿수는

평년 수준에 근접한 6,587만마리이고, 산란계 입식 실적 및

사육 형태 등을 고려할 때 6월말에 이미 평년 수준을 회복

한 후, 7～8월에는 평년보다 많은 산란계가 사육되고 있는

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< 3 > “정부관계자는 농축수산물 가격상승세가 빠르게 둔화하지

않는 데는 공급 측면의 문제가 있다면서 재입식한 산란계가

성장하는데 보통 6～7개월이 걸리는 만큼 9～10월부터 개체수요가

증가하면서 늘어난 계란수요를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”에 대하여

□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산란계

사육마릿수가 이미 정상화되어 계란을 생산하고 있으므로, 공급

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

○ 다만,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추석 수요가

겹쳐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므로 수요를 충당할

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수입하여 시중에 공급하고 있으며,

○ 국내 계란 공급여력 회복 효과가 가격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

관련단체(양계협회, 계란유통협회 및 식용란선별포장협회 등)와

긴밀히 협조하여 가수요 억제, 계란 수급․유통상황 점검 등

유통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.


